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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1. 2.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4]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이월공제를 도입하여, 지금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동안 공제 허용

○ 월세 공제 공제율을 인상하여, 월세 세입자에게 2달 치 월세 지원

○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

째 공약으로 월세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세 부담 완화, 취득세 인하 등 이미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선 공약에 이어 청년들의 월세 부담

을 낮춰주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후보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

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현행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했다.

  * 2020년 기준 446만 월세 가구(전체 가구의 21%) 중 54만 명만 월세공제 적용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첫째, 우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

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이 후보는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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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셋째, 이 후보는 공제 대상인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

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

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문의: 정책본부 02-26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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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세 공제 확대 공약 주요내용

 -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여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5%p 인상

 - 이월공제를 5년 허용하는 제도 도입

항목 현행 공약

총급여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좌동)

주택요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기숙사 제외)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기숙사 제외)

공제율 연 월세액의 10%~12%* 15%~17%*

공제한도
750만원

(공제율 적용시, 75~90만원)

750만원

(공제율 적용시, 112.5~127.5만원)

이월공제 - 도입(5년 허용)

경정청구 5년 (좌동)

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높은 공제율 적용

<월세 공제 공약>


